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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의 자사고 유지 판결에 대한 비판보도(2021.2.18.)

서울지방법원은교육주체의염원과정부

정책방향을내팽개치고민생과동떨어진

판결을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이어서울지방법원마저참으로어처구니없는판결을하고말았습니다. 서울지방

법원이배재고와세화고에대한서울교육청의자사고지정취소결정을뒤집는판결을했기때문

입니다.

오늘판결에앞서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지난 2월 8일 40개시민단체와연대해

자사고등이야기해온고교서열화의폐해와 부산지방법원의판결이유에대한법리적부당함을

제시하며서울지방법원의공익적판단을촉구한바있습니다. 하지만서울지방법원은교육주체들

의 염원과 공익적 판단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오늘 내린 것입니다.

거듭말하지만그간학교교육은고교서열화로인해몸살을앓았습니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사고 일

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늘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

교교육에 부담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일반고보다 시설과 교육 여건이 열

악한 자사고의 실태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도 2019년 11월에 2025

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

린 것은 교육주체의 오랜 숙원과 공익을 저버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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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발표 이후,
올해 자사고와 외고의 신입생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자사고의 지위

는 2025년까지 유지되니 그때까지는 혜택이 살아있다고 쏟아내듯 홍보하는 학원가의 마케팅

전략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학부모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고 특권학교를 외면한 것

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부의 정책은 물론이고 교육청의 의지를 비롯해 고교서열화와 특권교

을 해소해 달라는 교육 주체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교육걱정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은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

니다. 남은 판결에서 법원은 교육 주체의 오랜 숙원과 공익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을 엄중히 촉

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법부에 알리기

위한 국민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거듭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합니다.

2021. 2. 1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